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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규범, 태도와 인지행위통

제의 계획행동모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획행동변인의 설명력을 확대

하기 위한 추가변인으로 중독성향을 분석함으로써 계획행동의 통합적 모델을 설정하여 모델추정을 하였

다. 추정모델에 의하면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에 대한 태도, 인지통제행위, 중독성향은 인터넷 음란물 이

용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에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이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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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계획행동 변인과 중독성향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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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웹 2.0을 기반으로 한 음란물의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제공되는 양도 크게 증가하

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음란텍스트, 오디오, 동영상자료를 아무런 제한 없이 큰 비용 들

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Freeman-Longo, 2000). 인터넷 음란물은 커뮤니티, 소

셜미디어 업로드, P2P등의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다음, 네이버, 싸이월드 등의 커뮤니

티에 가입한 회원끼리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식과 함께 Youtube, 플리커와 같이 멀티미디어

형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사이버 음란물을 접촉하고 이용하게 된다. 또한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도 구글이나 네이버등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단순검색에 의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소리바다, 토렌트, 파일구리와 같이 인터넷에서 개인

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P2P방식을 통해 인터넷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이란 감추어 있지 않고 분명한 방식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를 말한

다(Kelley, Dawson, & Musialowski, 1989).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음란물은 성애물

(erotica), 비하음란물(degrading pornography), 폭력적 음란물(violent pornography)로 분

류된다(Fisher & Barak, 2001). 성애물은 합의적 성행위에 대해 명백한 음란성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만 비하성이 없으며 비폭력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다. 비하음란물은 음란

성이 명백하고 다른 사람 특히 여성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내용이며 이러한 비하행위를 지

지하는 음란물이다. 폭력적 음란물은 보통 여성에 대해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유용

성과 정상성을 지지하고 묘사하는 콘텐츠이다.

비하음란물과 폭력적 음란물과 같은 인터넷 음란물로 인해 받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형성하거나 성충동의 증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음란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된 성에 대

한 잘못된 인식이 이성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한다거나, 여성을 성행위의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고, 강간과 같은 심각한 폭력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성관련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음란물의 잘못된 수용으로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 또는 성에 대해 부정적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들은 실제 성행위와 관련된 성지식에 있어서는 잘 알

고 있지만 정확하고 건전한 성에 대한 상식과 이해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윤ㆍ이

명화, 2003). 또한 음란물에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성충동을 느끼며 성희롱, 성추행이

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비율이 높기도 하다(김은실ㆍ김귀정ㆍ김봉한, 2011; 남영옥, 2004; 

남미애ㆍ홍봉선, 2012). 

이 연구는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

엇인지를 계획행동모델에 따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계획행동이론은 실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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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게임과 같은 매우 간단한 전략적 선택행위에서 낙태, 마리화나 흡연과 같은 개인 

및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행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Ajzen, 1991). 일반적으로 행위

에 대한 통제요인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정확하게 행위의도로부터 행위

가 예측될 수 있다(Sheppard, Hartwick, & Warshaw, 1988). 또한 계획행동이론은 특정대

상에 대한 태도보다는 행위에 대한 태도가 결과적인 행동여부를 더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행

동자체가 주변사람들에게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콘돔사용, 성형행위, 겜블링 행위와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행위에도 적용되어 왔다(Bennett, Bozionelos, 2000). 

이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을 이용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태도와 계획행동변인들이 어떠한 방

식으로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은 많은 경우 강박적 욕구인 중독성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중

독성향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 왜곡된 성인식과 성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

넷 중독성향 자체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심리적 행위를 나타내는 감성적 변인이지만 중독성

향이라는 감성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중독성향이 음란물 이용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시되어온 인지변

인인 주관적 규범, 태도, 인지행위통제에 감성변인인 중독성향의 영향을 포함함으로써 음

란물 이용의도에 대한 계획행동모델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1) 행위에 대한 태도

합리적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위 의도를 행동 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의도했던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행위 

의도는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의식적 동기로서(Conner & Armitage, 1998) 태도와 행동

의 관계를 조정하며,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Fishbein & Ajzen, 1975).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행위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

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태도는 개인이 문제가 되는 행위 혹은 대상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의 정

도를 말한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예를 들어, “흡연을 하는 것은 좋다/나

쁘다”와 같이 특정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를 말한다. 보통 행위에 

대한 신념과 그 신념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태도는 또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에 의해 후천적으로 습득되고, 태도는 선유경향으로서 행동보다 앞서서 행동을 예측하며, 

호의적/비호의적 평가적 속성을 갖고,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지향점을 갖는다는 속성이 있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과 이용의도ㆍ171

다(김영석, 2005).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Ajzen & Fishbein, 1977).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행위 의도에 의해 결정되며, 태도는 그러한 행위 의도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다뤄지

고 있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행동에 대한 태도는 행동에 대한 믿음과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태도는 개인이 특정한 행위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즉, 행동

을 취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감정상태로 볼 수 있다(Ajzen, 1991). 행동에 대한 

태도는 신념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신념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나 수반되는 속성에 대한 

정보로서 각 개인에 있어서 미리 형성되어있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의 묶음

을 부각 신념이라고 하고 주로 이것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한다(Mowen & Minor, 1998). 아

젠(Ajzen， 1991)은 태도가 두 가지 요소, 즉 행동결과에 대한 신념 혹은 기대와 행동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인의 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는 기대와 실제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로서 향후 행동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음란물을 보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 호의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갖는 사람

은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이성식, 2003).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이 친척, 친구, 동료와 같은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 혹은 믿음으로 구성된다. 보통 개인이 특정 행위

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평가되고 있다(Conner & Armitage, 

1998). 예를 들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나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주관적 규범이라 한다. 타인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유교 문화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이한울ㆍ박현순, 2010; Lee 

& Green, 1991).

주관적 규범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이 취할 특정행위를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리와 그린(Lee & Green, 1991)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많은 의사결정

들은 가족, 이웃사람들 친구들과 같이 상호작용 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 하였는데,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주관적 규범이 태도보다 의사결정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였다. 

상당수의 기존연구들은 음란물의 접촉과 사회적 영향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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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친구들의 음란물 접촉이 높고 그와 같은 음란물 접촉 권유를 많이 받을수록 

음란물을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김

준호ㆍ박해광, 1993). 또래 친구집단의 성격과 또래 집단의 분위기가 음란물 접촉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주관적 규범, 다시 말해 사회적 영향력과 음란물 접촉과의 관계를 

확인한바 있다(유은희ㆍ하은혜, 2009).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인터넷 음란물 다운로드와 

같은 불법적 행위를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사람과 접촉하면 할수록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고 하는 차별접촉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Peter & Valkenburg, 2008). 즉 행위자

가 음란물 다운로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주변의 친구집단을 통해서 음란물 이용에 대한 호의

적인 정의에 노출되게 되며 이러한 호의적인 정의가 행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상당수 검증연구에서 다른 변인들과 비교

할 때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ivis & Sheeran, 2003; Armitage 

& Conner, 2001; Hausenblas, Carron, & Mack, 1997).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과 이용의

도간의 관계는 태도나 인지행위통제와 이용의도간의 관계보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이다. 

노만 등(Norman, Bennet, & Lewis, 1998)의 폭음행위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폭음행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낮은 이유에 대

해서 개념의 모호성과 측정방법에서 사회적 압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이 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의 측정문제를 넘어서 주관적 규범과 이용의도간

의 관계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특히 음란물이용

에서 주변사람들의 음란물 이용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곧 이용행위에 대한 호의적 태

도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에는 이용욕구에 대한 강박적 열정의 한 유

형인 중독적 성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

한 관대한 태도를 형성해서 중독적 성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음란물 중독현상은 개인심리적 특성, 사회맥락적 특성, 미디어 이용 특성의 차원에서 설

명되어 왔다. 개인 심리적 특성에서는 주로 개인의 감각추구성향이나 자기존중감, 자기통

제성 등이 음란물 접촉과 이용이나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맥락을 강조

하는 설명은 친구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의 특성을 연결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주로 혼자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으로 분석되기

보다는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사회적 영향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이 높은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

이 인터넷 음란물이용에 대한 태도, 이용의도 그리고 중독성향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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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 중독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인지행위통제

합리적 행동 이론은 지극히 단순하고,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높은 상관관계, 그리고 태도

와 주관적 규범 이외의 많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Hale, Householder & Greene, 2002)과 함께 불완전한 인지 통제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

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었다(Ajzen, 1991). 아젠(Ajzen, 1985; 1987; 1991)은 개인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인지된 행위 통제를 새로운 변수로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제시하였다.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인간의 행동이 완전히 자의적 조절 아래에 

있다는 비현실적 가정이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보완한 모델로서, 합리

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Behavior)의 주요 변인인 태도(attitude)와 주관적 규

범(subjective norm)에 인지된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변인을 추가하여 인간

의 사회문화적 행위를 예측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론이다(Ajzen, 1991). 이 이론에 의하면, 행

동이 일어날 확률은 개인이 특정행동에 대한 의도가 높을 때 증가한다고 하고, 행동 의도는 

태도에 의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행동으로 연결된다(Ajzen & Fishbein, 1980). 특정 

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개인은 행위 의도가 강할수록 특정 행동을 수

행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Ajzen & Madden, 1986; Sheeran, Trafimow, & Armitage, 2003). 

인지된 행위 통제는 개인의 행동 실현과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의 인지로서 계획된 행

동 이론을 합리적 행동 이론과 구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인지된 행위 통제는 관심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쉬움과 어려움의 인식을 의미한다(Ajzen, 1991). 예를 들어 개

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행위 수행에 대한 쉽고 어려움의 

인지, 즉 인지된 행위 통제는 행위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독립된 변인으

로서 인지된 행위 통제는 방법론적으로 측정 한계가 지적되곤 했다. 인지된 행위 통제를 구

성하는 통제 신념과 인지된 능력 등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을 시도한 연구가 드물고, 대부분 

직접적으로 인지된 통제 변인을 측정해 왔기 때문이다(Ajzen, 2002a). 그러나 아젠(Ajzen, 

1985)은 인지된 행동 통제에 대한 직접적 측정이 인식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실제 통제력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지된 행위 통제는 행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실제 

이용가능한 자원의 부족, 새롭고 익숙하지 요소들이 발생할 때 행동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인지된 행위에 대한 통제가 분명할수록, 인지된 행위 통제는 행동에 대

한 예측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Ajze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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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지된 행위 통제 변인은 반두라(Bandura, 1982)의 자아효능감(self efficacy)과 개

념적으로 매우 유사한 면도 있다 (Ajzen, 1991; Conner & Armitage, 1998; Kraft, Rise, 

Sutton, & Roysamb, 2005).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은 자신의 행동 습관에 대한 통제 가능 

여부를 인지된 자아효능감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행동변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

다(Bandura, 1982). 인지된 자아 효능감이 강할수록 개인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행동에 옮

길 가능성이 높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의 인지된 행위 통제 또한 개인이 특정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행위 의도와 궁극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자신감

이 클수록, 의도하는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갖게 된다(Ajzen, 1991). 

만약 소비자들이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용 가능한 자원이나 자신감이 부족하여 

그 행동에 대하여 통제력을 적게 가진다면, 비록 호의적인 태도나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

더라도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Madden et al, 1992).

아젠과 매든(Ajzen & Madden, 1986)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

분하였다. 내적 요인은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된 요인이며 특정 행동에 관한 개인의 기술, 능

력, 감정, 욕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을 포함한다. 외적 요인으로는 행동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외부환경을 의미하며, 시간, 기회, 타인의 협조와 같은 기술 및 자원의 

촉진조건과 지원 요인들로 구성된다. 지각된 행동통제의 내적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을 그리고 외적요인으로서 촉진환경(facilitating condition)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지된 행위통제는 인터넷 음란물 다운로드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되면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이용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첫째로 행위의도의 정도가 상수로서 고정될 경우 일련의 행위가 성공적이 되도록 

투여하는 노력은 인지된 행위통제에 따라 증가된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동

일하게 인터넷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터넷이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인터넷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회의적인 사람보다 더 지속적인 이용의사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인지된 행위통제는 실제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한 대체로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 경우 인

지행위통제가 실제통제에 대한 대체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각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행위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지 못한다면 인지된 행위통제는 비현실적

인 것이 되며 따라서 정확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의 경우 그러한 행

위의 과정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행위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인지된 행위

통제변인을 고려할 수 있다. 

•H5: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지된 행위통제는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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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경험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

계획된 행동 모델의 변수들은 의도와 다양한 행위 예측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Ajzen, 

1991; Armitage & Conner, 2001; Conner & Armitage, 1998; Godin & Kok, 1996; Hagger, 

Chatzisarantis, & Biddle, 2002; Rise, Sheeran, & Hukkelberg, 2010; Schulze & 

Wittmann, 2003; Sheeran & Taylor, 1999). 그러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이외에 행위 의도와 행동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Ajzen, 1991; Conner & Armitage, 1998). 예를 들면, 개인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성

(Snyder, 1987), 개인의 경험 차이, 즉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Fazio & 

Zanna, 1981), 과거 경험의 효과(Conner & Armitage, 1998; Hagger et al., 2002), 행위 유

형(Godin & Kok, 1996)  등은 계획된 행동 모델의 설명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요 변수인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위 통제와 같은 개인적 

요소들 이외에 과거 행동, 인구통계학적 변인, 감정, 미디어 및 중재 요인에 대한 노출 등 간

접적 영향력을 추가한 통합 모델(An Integrative Model)이 제시되었다(Fishbein & Cappella, 

2006; Fishbein & Yzer. 2003),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에서는 행위자의 감각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일, 2009). 또한 성 경험이나 음란물 노출 경험 등이 있는 친

구들에 대한 차별접촉은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과 의도적ㆍ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차별접촉은 기존매체 음란물 노출이나 의도

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 그리고 반사회적 성의식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 

음란물 중독 요인 중에서 이용 특성의 차원인 음란물 접촉과 경험의 정도는 음란물 중독

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청소년들의 음란물 첫 노출 시기는 오로지 

성적인 자극만을 위해 만들어진 성콘텐츠를 성인용 잡지, 영화나 영상, 인터넷 사이트 등의 

매체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충격적이고 강한 성적묘사로 인해 

자기판단과 자기통제능력을 저해하고 왜곡된 성 스크립트를 갖게 된다(심재웅, 2010). 최근

에는 스마트폰과 같이 개인화된 미디어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과 접근이 용의해

졌기 때문에 음란물 접촉 시기는 점차 단축되고 통제가 어려운 특성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음란물 접촉경험이 음란물 이용과 중독 효과를 보다 크게 나타낼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어릴 때 음란물을 처음 접촉하거나, 거의 매일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많은 시간 음란물에 

접촉한 학생일수록 음란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성과 성관계 장면을 흉내 내거나, 사이버 

섹스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음란물 노출 시기가 어릴수록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고,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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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노출 시기는 성관계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김은만ㆍ유수정ㆍ송미

령, 2013).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이 음란물을 다시 접촉하려고 시도하게 된다(손미

희, 2009). 특히 어린 시기 음란물 접촉은 연속적인 음란물 이용의 가능성을 함유한다. 의도

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결국 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혹은 기

존매체 음란물을 소비할 개연성이 크며, 이것이 반사회적 성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다(양소정, 2010). 의도적ㆍ비의도적 음란물 접촉 경험은 지속적인 음란물 이용과 중독습관

을 만들고, 나아가 부정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대한 영향을 포함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 접속횟수나 시간에 따라 사이버섹스 중독성향이 높다는 기존연구 결

과(구현영ㆍ김성숙, 2007)를 근거로 인터넷 음란물의 이전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의 

중독성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전경험의 측정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설계된 모델의 충분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측모델에서 이전경험을 포함하는 문제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먼저 이전경험을 

모델에 추가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예측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관점이다. 반면 다른 주장은 과거행위가 행위의 예측을 위해 다른 독립변인과 동등하

게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Fredricks & Dossett, 1983). 따라서 이전경험은 

태도나 주관적 규범 의도와의 효과와 독립적으로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밴틀러와 스팩아트(Bentler & Speckart, 1979)는 이전경험이 행위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

구하면서 이전행위에서 미래행위로의 경로모델이 모델 적합도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경험이 이용의도의 선행변인인 태도, 주관적 경험, 인지행위통제

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6: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전경험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7: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전경험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인터넷 음란물의 이전경험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지행위통제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전경험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향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0: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향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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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이용의도주관적 규범이전경험

중독성향

인지행위
통제

〈그림 1〉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과 이용의도에 대한 계획행동 연구모델

지금까지 이론적 논의에 의해 추론된 연구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계획행동모델을 근거로 하는 주관적 규범, 태도, 인지 

행위통제요인과 이전경험 및 중독성향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인터넷 음란물 이용자의 중독성향과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대한 계획행동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과 실행을 위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작업을 거쳐 

설문지를 완성해 리서치회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이틀간의 예비조사

를 시행했고, 예비조사를 거쳐서 확정된 설문지를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방식으

로 2012년 8월에 진행하였다. 

응답 대상자는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 혹은 이용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

하였고, 성별, 연령,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

을 거쳐 전체 395명의 유효 조사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남자는 203명 여자는 192명이었으며 

대도시 230명 중소도시 150명 농어촌지역에 15명이 거주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

하 61명(15.5%), 대학재학 97명(24.5%), 대졸 184명(46.6%), 대졸이상 53명(13.4%)으



韓國言論學報, 57권 4호 (2013년 8월)ㆍ178

로 구성되었다.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은 남자 1.74, 여자 1.27로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결과는 신뢰수준 95%, 표집오차는 ±3.1%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와 측정

(1) 태도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는 아젠(Ajzen, 2002)에서 제시한 여러 태도의 측정방법 

중에서 추론평가(Inferred Evaluation)방법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총합방식을 사용했다.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 4개의 신념과 관련된 진술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터넷 음란물은 “웹하드나 P2P 등과 같은 인

터넷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인 성 윤리를 해치는 포르노 사진, 동영상, 야설, 성인 화상채팅 

등의 음란성 정보”로 제시하였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항은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은 즐겁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

로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

는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신뢰도 α계수는 .811이었다. 

(2) 주관적 규범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을 이해해줄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신뢰도 α계수는 .762로 나타났다.

(3) 이전경험

이전경험은 인터넷 이용 시 의도하지 않게 다음 3개 항목의 음란물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이전경험의 정도는 ‘성기노출, 성행위, 유사성행위 묘사 정

보’, ‘변태적 성행위 정보’, ‘아동포르노 정보’의 문항을 사용하여 ‘전혀 접하지 않는다’, ‘별로 

접하지 않는다’, ‘자주 접한다’, ‘매우 자주 접한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α계수는 

.8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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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지행위통제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지행위통제는 ‘내가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

를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신뢰도 α계수

는 .867로 나타났다. 

(5) 중독성향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중독성향은 루소와 그의 동료들(Rousseau et. al, 2002)이 도

박중독연구에서 제시한 강박적 열정(Obessive Passion) 항목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 중독성향은 ‘나는 정서적으로 인터넷으로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것에 매

달려 있다’, ‘나는 인터넷으로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인터넷으로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의 3개 문항

이 포함되었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중독성향의 신뢰도 α계수는 .834로 나타났다.

(6) 이용의도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는 ‘나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

운로드해서 이용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하기 위

해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해서 이용

할 가능성이 있다’의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인터넷 음란물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대한 신

뢰도 α계수는 .828이었다.  

4. 연구결과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와 타당성검증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중독성향이 포함된 계획행동모델에 따라 가설검증과 모델추

정을 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될 측정도구들의 구성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변

인관계를 구조화한 연구모형에서 분석과 검증을 위해 사용될 9개의 내생변수와 10개의 외생

변수를 포함해 총 19개의 변수에 대해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을 이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나타내는 최

상의 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들 간의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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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

도 평가를 위해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로 χ2검정, 표준 χ2, 표준화 잔차평균 자승

이중근(SRMR)과 증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는 증분적합지수(IFI), 터커 루이

스지수 (TLI), 비교적합지수(CFI)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평

가하는 적합도인 근사평균 자승오차인 RMSEA를 제시하였다.1)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χ2 = 429.37 df = 137, p＜ .00, CMIN/DF = 3.134 

SRMR = .049이었으며 증분적합지수는 IFI = .952, TLI = .940, CFI = .952로 모델의 적합

도 수준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지수 역시 .05와 .08사이의 수용범위인 

.074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할 때 본 연구모형은 적합도는 수용의 

수준에서 양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CFA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19개의 

변수를 토대로 한 요인들은 단일 차원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과〈표 

2〉는 이들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와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N 최소값 최대값 M S.E. skew kurtosis

태도 395 1.00 5.00 2.174 .887 .329 -.531

주관적 규범 395 1.00 5.00 2.335 .934 .202 -.504

이전경험 395 1.00 4.00 1.764 .631 .696 .304

인지행위통제 395 1.00 5.00 3.348 .975 -.758 .206

중독성향 395 1.00 5.00 1.512 .761 1.493 1.620

이용의도 395 1.00 5.00 2.049 .962 .560 -.418

〈표 1〉연구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태도 주관적 규범 이전경험 인지행위통제 중독성향 이용의도

태도 1.000 .828 .203 .282 .505 .771

주관적 규범 .828 1.000 .182 .361 .415 .688

이전경험 .203 .182 1.000 .250 .250 .272

인지행위통제 .282 .361 .250 1.000 .049 .322

중독성향 .505 .415 .250 .049 1.000 .586

이용의도 .771 688 .272 .322 .586 1.000

〈표 2〉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1) Hair 등 (2006)은 χ2
,CFI, TLI, RMR, RMSEA 등을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추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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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변수명 요인적재량 추정치 S.E. C.R. 신뢰도

태도

q16_14 .870 1.000

.895
q16_6 .882 1.018 .042 24.148***

q16_4 .785 .941 .048 19.560***

q16_2 .769 .827 .044 18.902***

주관적 규범

q16_13 .841 1.000

.878q16_11 .842 1.041 .051 20.410***

q16_5 .839 .995 .049 20.306***

이전경험

q12_3 .645 1.000

.826q12_2 .885 1.657 .127 13.012***

q12_1 .833 1.529 .117 13.037***

인지행위통제

q17_4 .779 1.000

.854q17_3 .933 1.174 .067 17.513***

q17_1 .750 .956 .062 15.537***

중독성향

q18_5 .897 1.000

.923q18_4 .956 1.054 .035 29.850***

q18_3 .842 1.031 .044 23.539***

이용의도

q17_2 .920 1.000

.944q17_6 .921 .981 .031 31.343***

q17_5 .928 1.099 .034 32.037***

〈표 3〉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비교대상 잠재변인
제약모델 비제약모델 모델비교

χ2 df χ2 df Δdf Δχ2

태도 주관적 규범 163.234 14 148.698 13 1 14.536**

이전경험 285.941 14 29.084 13 1 256.857**

인지행위통제 139.139 14 32.667 13 1 106.472**

중독성향 161.971 14 61.442 13 1 100.529**

이용의도 94.065 14 72.827 13 1 21.238**

주관적 규범 이전경험 274.593 9 14.066 8 1 260.527**

인지행위통제 105.955 9 21.492 8 1 84.463**

중독성향 146.378 9 30.727 8 1 115.651**

이용의도 45.369 9 17.473 8 1 27.896**

이전경험 인지행위통제 248.995 9 16.763 8 1 232.232**

중독성향 253.714 9 30.936 8 1 221.778**

이용의도 249.855 9 18.150 8 1 231.705**

인지행위통제 중독성향 227.595 9 12.091 8 1 215.504**

이용의도 129.850 9 34.423 8 1 95.427**

중독성향 이용의도 116.924 9 36.316 8 1 80.608**

〈표 4〉판별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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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이전경험, 

인지행위통제, 중독성향, 이용의도 등 6개의 잠재변수에 대해 모든 관측변수들의 요인적재

량은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잠재변수

들의 신뢰도가 .75이상으로 나타나 지표들의 분산이 잠재개념을 적합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들 간의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개념간의 쌍을 선정한 

후 상관계수를 고정한 제약모델과 두 개념들 간의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갖는 비제약모델을 

설정한 후 χ2 차이분석을  실시했다.〈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쌍들의 제약모델과 비

제약모델간의 χ2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p＜ .001)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 및 연구모델의 검증

6개의 잠재변수들의 단일차원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

인 한 후 계획행동변인과 이전경험요인이 인터넷 음란물의 중독성향과 이용의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는 19

개이며, 표본의 크기는 395이고 추정될 미지수의 개수는 오차변수를 포함하여 48개로 최대

우도 추정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은 다변량 정규성(multivariate normaility)을 가정하고 있다.2) 다변량 정규성

은 Mardia 다변량 첨도(multivariate kurtosis)지수에 대한 유의도 검정을 통해서 확인하였

다. 19개의 측정변수들의 Mardia 다변량 첨도지수는 118.07(cr = 41.534, p＜ .000)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에 대한 가정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모수치를 추정할 경

우 표준오차와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임계치의 값을 상향편향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

서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하여 분석하였다.〈표 5〉는 가설검

정에서의 표준오차와 유의도 검정을 위한 임계치의 상향편향을 부트스트레핑에 의해 처리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최종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494.035 df = 142, p＜ .00, CMIN/DF = 3.479, 

SRMR = .0897 이었으며 증분적합지수는 IFI = .942, TLI = .930, CFI = .942로 모델의 적

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지수 역시 일반적 수용범위인 .079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델의 적합도 지수를 평가할 때 현재 연구모형의 수용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2) 일변량정규성의 검토로 이상이 없을 때 다변량정규성의 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연구의 데이터는 일변량 정규성의 검토에서 일변량왜도가 중독성향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엄밀

한 다변량정규성 검정에 입각하여 데이터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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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대한 계

획행동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행위통제

와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와의 관계를 가설화하였다. 첫째로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는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β = .919, p＜ .05). 인터넷 음란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이고 관대한 태도가 강할수록 향후 이용의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주관적 규범가설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 태도, 중독성향에 대한 효과를 검증

하는 가설로 구성되었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β = .942, p＜

.01).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주변사람들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규범이 관대하고 긍정

적일수록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는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 2는 기각되었다(β = -.270, p = n.s.).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주변사람들의 인터

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규범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규범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4도 채택되었다(β = .456, p＜ .01). 주변사람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줄 것이라는 주관적으로 인지되는 규범은 음란성 정보

에 대한 강박증세인 중독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경로 경로계수(β) 추정치 S.E. Lower Upper P 검정

H1 태도 → 이용의도 .919 .925 1.658 .307 4.163 .020 채택

H2 주관적 규범 → 이용의도 -.270 .-.282 1.741 -2.471 .367 .455 기각

H3 주관적 규범 → 태도 .942 .979 .050 .865 1.068 .009 채택

H4 주관적 규범 → 중독성향 .456 .379 .061 .260 .503 .006 채택

H5 인지행위통제 → 이용의도 .113 .118 .036 .051 .188 .003 채택

H6 이전경험 → 태도 .045 .095 .075 -.042 .262 .163 기각

H7 이전경험 → 주관적 규범 .203 .416 .139 .165 .764 .004 채택

H8 이전경험 → 인지행위통제 .281 .576 .135 .346 .889 .004 채택

H9 이전경험 → 중독성향 .161 .274 .108 .075 .526 .005 채택

H10 중독성향 → 이용의도 .295 .371 .056 .282 .530 .001 채택

〈표 5〉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변수간의 가설검증 결과

a) Bootstraping과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에 의한 검정

b) 경로계수(β):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c) 추정치: Regression Wei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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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대한 확장된 계획행동 구조방정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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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지통제행위가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채택되었다(β = .113, p 

＜ .01).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대한 자신의 인지된 통제가 강할수록 향후 인터넷 음란

물에 대한 이용의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계획행동변인과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에 대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전경험

가설은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행위통제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화하였

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이전경험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7은 지지되었다(β = .203, p＜ .01). 또한 이전경험은 인터

넷 음란물이용에 대한 인지적 행위통제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어 가설 8도 지지되었다(β = .281, p＜ .01). 그러나 계획행동변인 중의 하나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전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

설 6은 기각되었다(β = .045, p = n.s.). 따라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전경험은 계획행동

변인인 주관적 규범과 인지행위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태도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로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과 관련된 가설의 경우 이전경험은 인터넷 음란물 중독

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도 지지되었다(β = .161, p＜ .01). 성행

위묘사, 변태적 성행위등을 포함하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이전경험이 많을수록 인터

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중독성향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가설인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향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 10도 채택되었다(β = .295, p＜ .001).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강박적 

열정욕구의 한 유형인 중독성향은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 규범, 태도

와 인지행위통제의 계획행동모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계획

행동변인의 설명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변인으로 중독성향을 분석함으로써 계획행동의 통

합적 모델을 설정하여 모델추정을 하였다. 

첫째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대한 계획행동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음란물 이용

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태도가 이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인터넷 음란물 이용

에 대한 태도는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비록 태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나타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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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이용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지되

는 주변사람들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대한 규범은 지속적인 이용의지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관적 규범 가설에 대한 혼재된 연구결과는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기존연구들

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획행동이론과 관련된 비판 중 하나는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 전체적인 계획행동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Rivis & Sheeran, 2003; 

Armitage & Conner, 2001). 대학생들의 폭음행위에 대한 계획행동모델을 분석한 노만, 베

넷, 루이스(Norman, Bennet, & Lewis, 1998)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젠(Ajzen, 1991)은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이 낮은 이유가 행

동의도는 개인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 그 자체

가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관적 규범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 태도나 다른 개인적 요인에 의

해 행위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타인을 더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문화권인 우리나

라에서는 특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인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

상되지만 인터넷 음란물의 다운로드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아젠(Ajzen, 

2011)이 설명한 바와 같이 행위가 개인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인터넷 음란물 다운로드는 은밀

히 보통은 주변사람들이 관찰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결과에

서의 주관적 규범의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의 미묘한 특성은 주관적 규범 변인 자체의 특성

과 함께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의 은밀성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인지행위통제가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였다. 인지행위통제는 지속적인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행위자가 원한다면 어렵지 않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음란성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터넷 음란물을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합리적 행위이론과 구분되는 변수인 인지행위통제는 행위에 대한 

쉽고 어려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연구결과에서도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계획행동모델에서 주관적 규범의 직접효과를 제

외한 주요변수들이 모두 이용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음란

물의 계획행동모델을 적정한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 음란물의 다운로드는 

웹2.0기반으로 발전하면서 P2P등 상당한 인터넷 리터러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터넷 다운로딩 기술과 방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란물 콘텐츠를 배포하는 미디어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정교화 될수록 인지행위통제가 이용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전경험은 주관적 규범, 인지행위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접촉

경험이 많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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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국 그러한 행위에 대한 관대한 규범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빈번한 접촉

경험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쉽게 인터넷 음란물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행위에 

대한 통제감도 강하게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의 빈도가 직접적으로 인터넷 음란

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그러

나 이전경험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주관적인 규범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변인간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전경

험과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 및 조절변인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로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주관적 경험과 이전경험

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향에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

한 주관적 경험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다운로드와 같

은 이용행위에 대해 주변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고 관대할수록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다.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인터넷 음란물에 쉽게 접촉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이성식, 2003)를 넘어

서 인터넷 음란물의 태도는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것에 이 연

구결과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향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비의도적인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이 많을

수록 그에 대한 중독성향으로 발전하며, 이는 결국 의도적인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영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연히 접촉하게 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이용행위가 증

가하면 중독성향을 매개하여 행위자 스스로 의도적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하는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론적 측면 외에 이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교육과정에서 두 가지 함

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비의도적인 이전경험이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비의도적인 음란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변태적인 성행위나 아동포르노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터

넷 음란물에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중독성향이 높아진다는 점은 인터

넷상의 음란물의 자연스런 노출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가져오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인터넷 음란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는 주관적인 규

범에 대한 인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에 대한 태도와 특히 중독적 성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 청소

년들에게 인터넷 음란물 이용에 대한 부작용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용을 지지하

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중독성향을 방지하고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제시하기 위해 계획

행동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차원의 외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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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통합모델에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중의 하나가 다른 미디어를 통한 음란물 접촉과 

이용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을 단지 인터넷에서의 음란 

콘텐츠의 사용이라는 범위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TV, 스마트폰, DVD등 다른 매체를 

통한 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성별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인이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는지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에 대한 분석이 앞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주관적 규범의 설명력의 문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대

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차원의 규범 변인을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의 

예측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차동필, 2005; 이정기ㆍ우형진, 

2011). 주관적 규범이 태도에 미치는 기제를 보다 확실히 밝혀냄으로써 주관적 규범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계획행동모델에서 중독성향을 포함하여 통

합모델을 추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추정된 통합모델에 의하면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에 대한 태도, 인지통제행위, 중독성향은 인터넷 음란물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중독성향을 매개로 한 관계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해주는 부분이다.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의 정도가 많아지

면 결국 중독성향에 이르고 의도적인 이용행위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의도적 인터넷 

음란물의 노출행위에 대해 사회적 규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계획행동모델을 검증하였고 특히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

향과의 통합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계획행동 변인과 중독성향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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